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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도로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2018년 3월 8일 CPTPP를 
타결하였으며, 2018년 12월 30일 발효 예정

– CPTPP는 전 세계 GDP의 13.5%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로서 의의가 있음.

–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경제혁신 모멘텀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對일본 경쟁열위,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 후발국으로서의 

가입비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입장임. 

 우리나라가 CPTPP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78.4%로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철폐율(96.3%)보다 낮지만, 일본의 CPTPP 관세철폐율(76.2%)보다는 다소 높음.

–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입 및 수출 비중은 25.0%(77억 달러)와 32.8%(21억 달러)이며, 

– 주요 수입품목은 쇠고기(호주, 뉴질랜드), 돼지고기(캐나다, 칠레), 밀, 보리(호주, 캐나다), 

치즈(뉴질랜드), 포도(칠레), 키위(뉴질랜드), 커피(베트남) 등으로 기체결 FTA로 인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거나 철폐된 상황임.

– 수출시장은 일본, 베트남, 호주 순으로 규모가 크며, 담배,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기타곡물 

발효주, 파프리카, 딸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CPTPP 가입 상황을 대비하여 농산물 순수입국이자 우리와 농업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협상전략과 
민감품목 양허유형(관세 부분감축, TRQ 제공 및 현행관세 유지, 특정국 양허)을 참조하여 FTA 
기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양허안을 준비해야 함.

– 그동안 15개의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다수의 농축산물이 공급과잉에 직면하기 

쉬운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TRQ 증량’보다는 ‘관세 부분감축’을 민감품목의 기본적인 

양허방향으로 삼아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 효과를 유도해야 함.

– 한편, 과거와 달리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이며, 

일본의 고품질 과일, 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농식품 양허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CPTPP 가입 시 WTO 규정 및 기체결 FTA 규범보다 강화된 CPTPP 규범(SPS, 수출보조, 국영기업 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될 수 있음.

– 특히,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지역화 및 구획화 인정, 상대국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 기술적 

협의 기한을 180일로 한정 등 대폭 강화된 SPS 규정은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요 신선 농축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SPS 조치와 관련된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불리할 

경우 해당 조치의 해체로 귀결될 수 있음.

– 따라서 강화된 SPS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 제도 등의 보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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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경과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도로 2018년 3월 CPTPP가 타결되었고,

11개 회원국 중에서 6개국의 국내비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30일 발효 예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9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후 2016년 10월 5일에 잠정적으로 타결

◦TPP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4)이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시작

◦그 후 환태평양 지역에 속한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순으로 

참여국이 증가하여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

 미국의 TPP 탈퇴 선언(2017.1.23.)으로 TPP 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본의 

주도로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협상을 지속하여 2018년 3월 8일 CPTPP가  공식 타결되었고, 2018년 

12월 30일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CPTPP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TPP에 비해 발효요건을 완화했으며, 신규 회원국 가입

에 대비하여 가입조항을 단순화하였음. 또한, TPP에서 미국의 주장으로 포함되었던 지식재산

권 보호 및 투자 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조항들은 CPTPP에서 유예하기로 합의

◦CPTPP 11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6개 회원국이 국

내비준을 완료함으로써 CPTPP 발효요건(6개국 이상 비준)이 충족되었으며(10월 31일), 이로

부터 60일 후인 12월 30일에 발효될 예정

 CPTPP는 미국의 탈퇴로 GDP, 교역규모, 인구 등 경제적 중요성은 과거 TPP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

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 GDP의 13.5%와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로서 의의가 있음.

<표 1> TPP와 CPTPP 경제규모 비교 (2017년 기준)

TPP(미국 포함 12개국) CPTPP(미국 제외 11개국)
세계 인구비중 11.1%(8억 명) 6.9%(5억 명)
세계 GDP비중 37.4%(28.8조 달러) 13.5%(4.8조 달러)
세계 무역비중 25.9%(8.5조 달러) 15%(4.8조 달러)

對한국 무역비중 35.9%(3,781억 달러) 24.6%(2,588억 달러)

자료: WTO;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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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당초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올해(2018년) 안으로 對국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제조업 분야

에서 득실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년 

(2019년) 초로 미룸.

◦향후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우리나라

를 포함한 대만, 태국, 영국, 중국 등이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어 CPTPP 발효 이후 회원

국이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

◦이렇듯 제조업 분야의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장기적 경제혁신 모멘텀 

조성 등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CPTPP를 이끄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서 경쟁열위에 있고, 농산물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가입비용1)

을 포함하여 국내 관련 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음.

02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교역 동향

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그중 한 ‧ 아세안 FTA의 농식품 시장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63.2%로 가장 낮고, 한 ‧ 페루 FTA는 

92.8%로 가장 높음.

◦CPTPP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업부문 평균 자유화율은 78.4%로, 한 ‧ 페루,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는 85% 이상으로 높은 반면,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 아세

안, 한 ‧ 베트남 FTA는 60~70% 수준으로 낮음.

 CPTPP 회원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밀, 보리 등은 이미 기체결 FTA로 인해 

대부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고 있는 상황임.

◦쇠고기에 적용된 40%의 기준 관세율은 호주산, 캐나다산, 뉴질랜드산의 경우 15년 동안 단계

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적용됨. 그 외 ASEAN(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국가들은 기준 관세율에서 20% 이상 인하하고, 칠레는 DDA 이후 논

의, 페루는 양허제외로 협상하였음.

– ASG 발동기준물량의 경우, 호주는 1년차 15만 톤에서 15년차 20만 4천 톤으로, 캐나다는 1

년차 1만 8천 톤에서 15년차 2만 7천 톤으로, 뉴질랜드는 1년차 3만 7천 톤에서 15년차 4만 

1)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주요 회원국들은 신규 가입조건으로 한국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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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톤으로 설정하였으며, 긴급관세율은 5년차까지 기준관세율만큼 인상하고, 6~10년차

는 기준관세율의 75% 수준까지 인상, 그리고 11~15년차는 기준관세율의 60%까지 인상 가능

◦돼지고기는 CPTPP 회원국 중 칠레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되며, 냉장과 냉동 돼지고기에 각

각 적용된 22.5%와 25%의 관세율은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

◦밀과 보리는 CPTPP 회원국 중 호주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되며, 양허유형은 세번에 따라 양

허제외, 3~15년 철폐, TRQ 제공과 ASG가 적용됨.

– 캐나다산 조분과 펠리트는 10년, 밀가루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호주산 조분은 양

허제외, 그 외 세번은 3~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

– 캐나다산 겉보리와 쌀보리는 15년 철폐와 함께 TRQ 및 ASG를 적용하며, 맥주맥은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됨. 호주산 겉보리, 쌀보리, 맥아 등은 양허제외되었으며, 맥주맥과 맥아는 

15년 철폐와 함께 TRQ 및 ASG 적용

<표 2> 주요 수입 품목별 양허 현황

쇠고기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밀 보리 포도냉장 냉동

칠레 DDA 이후 논의 10년
(도체/전·후지/삼겹살/기타)

10년
(도체/전·후지/삼겹살/기타)

DDA 이후 논의
(도체/이분도체)

DDA 이후 논의
(조분, 펠리트)
10년(불거밀)

5년(밀가루/메슬린)

DDA 이후 논의
(맥주맥/겉보리/

쌀보리/기타)
10년(맥아)

5년(볶은 것)

계절관세(신선)
10년(건조)

싱가포르 20% 이상 인하 양허제외 양허제외
10년

(밀가루/조분, 펠리트)
5년(듀럼종/메슬린)

양허제외
(맥주맥/겉보리/

쌀보리/기타)
10년(맥아)

양허제외(신선)
10년(건조)

ASEAN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20% 이상 인하
20% 이상 인하
(도체/이분도체)

양허제외(삼겹살/기타)

20% 이상 인하
(도체/이분도체)

양허제외(삼겹살/기타)

5%로 인하
(조분/펠리트)

50% 이상 인하
(맥주맥/겉보리/

쌀보리/기타)
5%로 인하(펠리트)

20% 이상 인하
(신선)

5%로 인하(건조)

페루 양허제외 16년(삼겹살/기타/식용설육)
10년(도체/이분도체/기타)

16년
(삼겹살/기타/도체/이분도체/

식용설육)
10년(넓적다리/어깨살/기타)

16년(조분/펠리트)
3년(밀가루)

양허제외
(맥주맥/겉보리/

쌀보리)
16년(기타/펠리트)

5년(볶은 것)

계절관세(신선)
10년(건조)

호주 15년+ASG
10년(삼겹살),15년(갈비, 

목살)
5년(도체/이분도체/전·후지)

5년(갈비, 목살)
양허제외(삼겹살, 기타 냉동육)

양허제외(조분)
15년(펠리트)
5년(밀가루)

3년(불거밀/메슬린)

양허제외
(겉보리/쌀보리/기

타/맥아)
15년+TRQ+ASG
(맥주맥/맥아)

계절관세(신선)

캐나다 15년+ASG
13년+ASG(삼겹살, 

갈비/목살)
5년(도체/이분도체/전·후지)

5년(도체/이분도체/전·후지, 
갈비/목살 ASG)

10년(조분/펠리트)
5년(밀가루)

15년+TRQ+ASG
(겉보리/쌀보리)
15년(맥주맥)

양허제외

뉴질랜드 15년+ASG 양허제외 7/15/18년(식용설육)

양허제외
(조분/펠리트)
5년(밀가루)

3년
(듀럼종/메슬린/

볼거밀)

양허제외
(맥주맥/겉보리/

쌀보리/기타)
15년(맥아)

양허제외(신선)
18년(건조)

베트남 20% 이상 인하
양허제외(삼겹살/기타)

20% 이상 인하
(도체/이분도체)

10년(삼겹살/기타)
20% 이상 인하

(도체/이분도체/식용설육)

5%로 인하
(조분/펠리트)

50% 이상 인하
(맥주맥/겉보리/

쌀보리/기타)
5%로 인하(펠리트)

20% 이상 인하
(신선)

5%로 인하(건조)

자료: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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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입 및 수출 비중은 25.0%(77억 달러)와 32.8%(21억 달러)

 우리나라의 對세계 농식품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309억 달러와 65억 달러이며, 그중 CPTPP 회원

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수출 비중은 각각 25.0%(77억 달러)와 32.8%(21억 달러)임.

◦CPTPP 회원국 중 호주로부터의 수입액이 26억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은 캐나다(9.3억 달러), 

베트남(9.5억 달러), 뉴질랜드(8.6억 달러), 칠레(7.8억 달러), 말레이시아(7.2억 달러) 순임.

◦우리나라의 對CPTPP 회원국 수출액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12.1억 달

러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3.8억 달러), 호주(1.6억 달러), 싱가포르(1.1억 달러) 순이며, 

말레이시아 등 7개 회원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1억 달러 미만임.

<표 3> 우리나라와 CPTPP 회원국 간 FTA 체결 및 농식품 수출입 동향(2015~2017년 평균)

국가(FTA발효 일자)
기체결 FTA
농업부문 

시장자유화율(%)

농식품 수입
(’15~’17년)

농식품 수출
(’15~’17년)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칠레(’04.4.1.) 71.2 784 2.5 9 0.1 

싱가포르(’06.3.2.) 66.6 136 0.4 109 1.7 
말레이시아(’07.6.1.) 63.2 715 2.3 99 1.5 
브루나이(’07.6.1.) 63.2 1 0.0 2 0.0 

페루(’11.8.1.) 92.8 109 0.4 4 0.1 
호주(’14.12.12.) 88.2 2,611 8.4 160 2.5 
캐나다(’15.1.1.) 85.2 930 3.0 83 1.3 

뉴질랜드(’15.12.20.) 85.3 861 2.8 35 0.5 
베트남(’15.12.20.) 75.0 947 3.1 383 5.9 

일본 - 538 1.7 1,213 18.8 
멕시코 - 107 0.3 21 0.3 

CPTPP 회원국 전체 78.4 7,740 25.0 2,118 32.8 
전 세계 - 30,914 100.0 6,459 100.0 

주 1) 농업부문 시장자유화율(%)은 전체 농식품 세번에서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계절관세 등을 제외한 세번의 비중임.

    2) 비중은 우리나라 농식품 전체 수출입액 대비 해당 국가의 수출입액 비중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FTA 협정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면양고기 등의 축산물과 사탕수수당, 밀, 보리, 

유채유 등의 농산물, 그리고 포도주, 기타 축산조제품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CPTPP 회원국 중 호주로부터는 쇠고기, 사탕수수당, 밀, 보리, 면양고기를, 캐나다에서는 펄

프, 침엽수원목, 돼지고기, 유채유, 밀을, 뉴질랜드에서는 침엽수원목, 쇠고기, 치즈, 키위, 기

타 축산조제품을, 베트남에서는 톱밥, 합판, 칩, 커피, 기타 과실을, 칠레에서는 펄프, 포도, 돼

지고기, 침엽수 제재목, 포도주를 주로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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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對CPTPP 회원국 주요 수입 농식품(2015~2017년 평균)

단위: 만 달러

순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1 쇠고기 261,432
(48.3) 펄프 23,550

(17.6) 침엽수원목 30,925
(58.1) 톱밥 15,916

(67.5) 펄프 26,193
(19.5)

2 사탕수수당 107,878
(83.9) 침엽수원목 11,406

(21.4) 쇠고기 10,544
(4.7) 합판 12,077

(16.0) 포도 12,866
(63.6)

3 밀 59,087
(27.2) 돼지고기 9,605

(6.5) 치즈 6,634
(13.5) 칩 6,731

(90.3) 돼지고기 11,841
(8.1)

4 보리 7,795
(61.3) 유채유 8,556

(85.4) 키위 5,015
(81.6) 커피 6,137

(10.4) 침엽수제재목 11,091
(20.6)

5 면양고기 6,503
(92.1) 밀 5,844

(5.6)
기타 

축산조제품
5,011
(46.2) 기타과실 4,971

(13.5) 포도주 4,116
(20.9)

주: 비중(%)은 우리나라 품목별 對세계 수입액 대비 국가별 해당 품목의 수입액 비중으로 산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으로 궐련, 라면, 혼합조제 식료품, 기타 곡물 발효주, 커피 조제품, 기타 

설탕과자 등의 가공식품과 파프리카, 딸기 등의 신선 채소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CPTPP 회원국 중 일본에는 궐련, 혼합조제식료품, 기타곡물 발효주, 파프리카, 기타설탕과자

를, 베트남에는 궐련,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사료용 제품, 기타음료, 판지를, 호주에는 궐련, 라

면, 혼합조제식료품, 기타 베이커리 제품, 커피조제품을, 싱가포르에는 혼합조제 식료품, 궐

련, 딸기, 커피조제품, 라면을, 말레이시아에는 라면, 혼합조제 식료품, 전분박, 옥수수전분, 

옥수수유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표 5> 對CPTPP 회원국 주요 수출 농식품(2015~2017년 평균)

단위: 만 달러

순위
일본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품목명 금액
(비중, %)

1 궐련 16,212
(16.2) 궐련 8,904

(9.0) 궐련 5,365
(5.4)

혼합조제
식료품

1,558
(2.0) 라면 1,128

(3.8)

2 혼합조제
식료품

12,866
(16.1)

혼합조제
식료품

2,663
(3.3) 라면 1,366

(4.7) 궐련 1,400
(1.4)

혼합조제
식료품

926
(1.2)

3 기타곡물
발효주

10,607
(99.4) 

기타사료
용조제품

1,835
(30.2)

혼합조제
식료품

758
(0.9) 딸기 1,067

(29.1) 전분박 908
(59.1)

4 파프리카 8,919
(99.7) 기타음료 1,208

(5.6)

기타 
베이커리

제품

742
(7.6) 커피조제품 683

(2.5) 옥수수전분 705
(34.6)

5 기타설탕
과자

6,951
(84.3) 판지 846

(8.7) 커피조제품 517
(1.9) 라면 649

(2.2) 옥수수유 650
(28.0)

주: 비중(%)은 우리나라 품목별 對세계 수출액 대비 국가별 해당 품목의 수출액 비중으로 산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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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PTPP 농식품 분야 상품양허 개요

CPTPP 회원국들의 농식품 분야 평균 자유화율은 96.3%인 반면, 일본은 76.2%

3.1. CPTPP 회원국 상품양허안

 CPTPP에서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예외 없는 무역장벽의 철폐였지만, 많은 국가들의 참여에 따른 

일괄타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원국 간 양자협상 결과 국가별로 상이한 양허안이 도출됨.

◦농업분야 또한, 각국의 민감도와 보호수준이 반영되어 국가마다 개방수준이 다르게 타결되었

으며, 일부 국가(일본, 멕시코, 칠레)는 민감품목에 대해서 국가별로 다르게 양허하면서 공통 

및 개별 양허가 혼재

◦우리나라 농식품 HS 코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CPTPP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철폐율(자유화율)

은 96.3% 수준이고, CPTPP 발효 즉시 철폐되는 세번의 비중은 81.1%임.

– CPTPP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세번은 대부분 기준관세율(MFN) 10% 미만인 품목

–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은 호주, 뉴질랜드,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5개 회원국이 100%인 반면, 

일본은 76.2%로 가장 낮음.

<표 6> CPTPP 회원국별 농업부문 시장개방(자유화율) 수준

단위: 개, %

일본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호주 뉴질랜드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철폐 1,459 1,346 1,214 1,288 1,219 1,303 830 1,076 1,038 1,284 1,284

즉시철폐 891 1,222 1,017 339 1,131 1,199 829 1,063 839 1,261 1,284 

전체 1,915 1,444 1,270 1,301 1,241 1,389 830 1,076 1,038 1,284 1,284

자유화율 76.2 93.2 95.6 99.0 99.0 96.8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즉시철폐는 CPTPP 발효 즉시 관세 철폐되는 세번 수이며, 철폐는 이행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세번 수임.

자료: CPTPP 협정문.

◦양허유형은 대체로 관세철폐(즉시 ‧ 단기 ‧ 장기, 균등 ‧ 비선형), 관세 부분감축, TRQ 설정, 특

정국 개별양허로 구분되며, 각국은 초민감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분감축, TRQ 제공 및 현행관

세(쿼터 밖) 유지, 특정국에 한하여 TRQ 제공(Country Specific Quotas: CSQ) 등을 활용

– CPTPP에서 관세를 부분감축으로 양허한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이며, 이 두 국가의 부분감축 

세번의 비중은 각각 5.5%(일본)와 0.7%(멕시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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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CPTPP 회원국에 TRQ를 제공한 세번의 비중은 캐나다(6.8%), 일본(6.3%), 멕시코

(3.1%), 베트남(0.8%), 말레이시아(0.5%) 순으로 높음.

– 멕시코도 설탕과 유제품을 중심으로 43개 세번(3.4%)에 대해 상대국에 따라 TRQ를 제공하

거나 양허에서 제외함.

– 칠레는 기존 FTA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밀과 설탕 관련 41개 세번(3.0%)을 특정국에 관세 부

분감축으로 양허하고, 나머지 국가는 양허제외함. 또한, 캐나다에 대해서는 닭고기와 유제품 

등 45개 세번을 양허제외한 반면,다른 국가에는 관세를 철폐함.

– 페루는 유제품, 곡물, 설탕 관련 47개 세번(4.5%)에 대해 관세철폐와 함께 가격밴드제도2)를 

적용함으로써 민감도를 반영

3.2. 일본 농축산물 상품양허안 

 일본의 CPTPP 농축산물 양허 대상품목은 HS code(2018) 기준으로 1,915개 세번이며, 농축산물 

시장 자유화율(전체 세번에서 부분감축, TRQ, 양허제외를 제외한 비중)은 76.2% 수준임.

◦일본은 CPTPP 협상에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부분

감축, TRQ, CSQ 등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균등철폐(4~16년), 비선형철폐

(5~21년), 즉시철폐 등으로 시장을 개방

– 일본은 밀크와 크림, 발효유(당류첨가), 밀(파종용, 사료용) 등을 포함한 188개(9.8%) 세번에 

대해 양허를 제외했으며, 그 외에도 TRQ 123개(6.4%)와 부분감축은 104개(5.4%) 등을 설

정하여 자국의 민감한 농산물을 보호

– 관세 철폐기간을 10년 이하로 설정한 세번은 1,206개로 전체 농축산물 세번 중 62.6%를 차

지하며, 15년 또는 20년 이상으로 장기철폐하는 세번은 253개로 전체의 13.2%임.

– 일본은 TRQ 설정 이외에도 낙농품과 곡물 등에 CSQ(36개, 1.9%)를 설정하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개별 회원국에 무관세 쿼터를 제공

– 결과적으로 특정국 양허(CSQ)를 상당수 확보했던 미국이 가입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비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 58개) 설정

   ※ 일본의 ASG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유장), 오렌지, 말(경주용)

◦일본의 CPTPP 농식품 양허안을 한․미 FTA의 우리나라 농식품 양허안과 비교하면, 곡물과 축산물

은 일본의 보호수준이 더 높은 반면, 과일과 채소는 우리나라의 보호수준이 더 높음(부록 1 참조).

2)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가격 밴드(범위)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밴드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관세 

이외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도입가격을 상향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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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양허제외, TRQ 제공, 관세 부분감축, 특정국 양허 등으로 민감품목 보호

◦(곡물) 일본은 주요 품목인 쌀, 보리, 밀의 경우 CPTPP에서 현행 국영무역제도를 유지하되 추가 

TRQ/CSQ를 제공하기로 협상

– 쌀은 호주에 최대 8,400톤의 무관세 쿼터(CSQ)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외 쌀 관련 가공품

은 일정 수입량이 있는 품목에 한해 관세율을 5~25% 감축하기로 협상

  ※ 호주 CSQ: 6천 톤(1~3년차) → 8.4천 톤(13년차 이후), SBS로 운영

  ※ 시장접근물량(MA) 중 국영무역의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와 국내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직접거래를 

용인하는 매매동시계약수입(Simultaneous Buy and Sell: SBS) 방식을 운용

– 밀은 호주와 캐나다에 CSQ를 제공하며, CSQ 이외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55엔/kg)

을 유지하기로 협상. 단, 품종에 따라 그룹1(경질소맥, 적맥, 웨스턴 화이트 등 5개 품종)과 

그룹2(기타)로 구분하여 최소판매가격 설정을 위한 최대수입부과금을 연차별로 인하

  ※ 최대수입부과금(Maximum import mark-up): 농림수산성이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한 상품에 대해 

일본법인에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이윤을 의미하며, WTO 협정에서 최대 부과금은 쌀의 

경우 ㎏당 292엔이고, 밀은 45.2엔임.

– 보리는 현행 관세율(39엔/kg)에서 종자용 보리는 TRQ 제공, 사료용 보리는 관세 즉시 철폐, 

기타 보리는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협상. 또한, 종자 및 사료용 보리는 최소판매가격설정

을 위한 최대수입부과금을 9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협상

  ※ 종자용 보리 TRQ 물량: 2만 6천 톤(1년차) → 6만 5천 톤(10년차 이후)

  ※ 최대수입부과금(종자 ‧ 사료용 보리): 7.6엔/kg(1년차) → 4.4엔/kg(9년차 이후)

◦(쇠고기) 일본은 모든 CPTPP 회원국에 대해 현행 관세율 38.5%를 16년차에 9%까지 부분 

감축하기로 협상하였으며, 별도의 ASG를 운영

– ASG 물량은 1년차 59만 톤에서 15년차에는 73.8만 톤까지 증량하기로 협상하였으며, 16년차 

이후에 4년 연속 발동되지 않을 경우 폐지

◦(돼지고기)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되 종량세는 10년에 걸쳐 인하, 종가세는 10년간 균등 철폐, 

ASG는 11년차까지 유지

– 종량세(저가품)에서 넓적다리살 ‧ 어깨살(냉장, 냉동)과 기타(냉장)는 현행 관세율(482엔/kg)

을 1년차 125엔/㎏에서 10년차 50엔/㎏로 감축. 도체 ‧ 이분도체(냉장, 냉동)는 현행 관세율

(361엔/kg)을 1년차 93.75엔/㎏에서 10년차 37.50엔/㎏로 감축

– 종가세(고가품)에서 도체 ‧ 이분도체(냉장, 냉동), 넓적다리살 ‧ 어깨살(냉장, 냉동), 기타(냉장)

는 현행 관세율 4.3%를 10년차에 완전 철폐하고 11년차까지 ASG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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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 베이컨은 종량세와 종가세 모두 11년차에 철폐하고, 소시지는 6년 철폐

  ※ 차액관세제도: 일본은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 차이를 관세로 징수함으로써 일본 내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돼지고기 관세제도는 수입가격이 

64.53엔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482엔을 징수하는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고, 64.53~524엔의 

중저가 돼지고기는 차액관세를 적용하여 국산과 가까운 546.53엔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수입

액과의 차액이 관세액이 되는 구조임.

◦(채소 ‧ 과일류) 일본의 신선 채소류 가운데 현행 관세율이 3∼10% 수준인 품목들은 대부분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상. 그 외 사과, 오렌지 등 일부 민감품목은 즉시철폐 대신 비선형 

철폐 및 ASG를 적용하기로 협상

– 신선 채소류 중 감자, 토마토, 마늘, 파, 브로콜리, 배추, 양배추, 양상추, 치커리, 오이, 파프

리카, 송이버섯, 생강 등은 CPTPP 발효 즉시 관세철폐

– 신선 과일 중 바나나(4/1~9/30: 20%, 10/1~3/31: 25%, 11년 균등철폐), 파인애플(17%, 

11년 균등철폐), 오렌지(32%, 6년 균등철폐, 8년 비선형 철폐), 만다린(17%, 6년 균등철폐), 

기타과실(17%, 11년 균등철폐), 사과(17%, 11년 비선형 철폐), 체리(8.5%, 6년 비선형 철폐) 

등을 자국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6~11년의 중장기 관세철폐로 협상

– 단, 아보카도, 망고, 구아버, 두리안, 망고스틴, 배, 포도, 수박, 멜론, 자두, 크랜베리, 키위, 

파파야, 기타 베리 등은 CPTPP 발효 즉시 관세철폐

<표 7> 일본의 CPTPP 농축산물 양허 현황

양허유형 세번 수(개) 비중(%) 비고
즉시철폐 891 46.5 

4~16년 균등 철폐 524 27.4 4년(9), 6년(247), 8년(36), 9년(6), 11년(191), 16년(35)
6~21년 비선형 철폐 44 2.3 6년(5), 8년(4), 10년(8), 11년(17), 13년(6), 16년(2), 21년(2)

소계
(자유화율) 1,459 76.2

부분감축 104 5.4
CPTPP 발효 후 1~9년차까지 기준 관세율의 5~90%를 부분감축 
생유, 베이커리 제품 조제용 혼합물, 휩크림, 아이스크림, 곤약, 코코아제품, 마카로니, 
파인애플 등

TRQ 123 6.4
탈지분유(지방분 1.5% 미만), 전지분유(지방분 5% 초과), 버터밀크파우더, 버터, 밀가루 및 
메스린 가루, 보리, 설탕, 전분(밀‧매니옥‧기타), 가공 곡물(밀‧보리의 플레이크 등), 
사탕무‧사탕수수당, 곡물 조제식료품(밀‧보리), 완두·콩·기타 콩류(설탕 함유, 꼬투리를 깐 것), 
차·마테조제품 등

CSQ 36 1.9
기타 유장 및 변성유장(호주, 뉴질랜드), 설탕(뉴질랜드), 기타(호주, 뉴질랜드), 
가공치즈(호주, 뉴질랜드), 파종용 메슬린(호주, 캐나다), 기타 파종용(호주, 캐나다), 기타 
메슬린(호주, 캐나다), 벼·현미·정미·쇄미(호주), 기타 라이밀(호주, 캐나다), 쌀(호주), 기타 
맥아(호주, 캐나다), 이눌린(칠레) 등

기타 5 0.3
기타는 유장 및 변성유장(지방분 함량에 따라 즉시철폐, 6~21년 비선형, ASG 설정), 
코덱스(CODEX)기준에 부합하는 치즈는 양허제외, 그 외 16년 철폐, 기타 옥수수(페루 즉철, 
그 외 양허제외), 기타 과당 및 과당수(멕시코 즉철/양허제외, 그 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MFN 적용) 188 9.8

밀크와 크림(비농축·무설탕),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발효유(당류첨가), 
유장(배합사료용, 유아용 조제분유용), 버터(지방분 85% 이하), 데어리 스프레드, 
건채두류(팥, 강낭콩, 밤바라콩, 강두 등), 밀과 메슬린(파종용, 사료용), 보리(파종용, 사료용) 
등

합계 1,915 100.0 
자료: CPTPP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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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PTPP 규범분야 이슈

CPTPP 규범은 새로운 무역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WTO 규정보다

대폭 강화된 조항들이 반영됨에 따라 신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큼

4.1. 수출경쟁3)

◦CPTPP 회원국 간에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의 채택 및 유지 금지

– CPTPP 회원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다자간 수출보조 철폐 목표를 공유하고, 수출보조 철폐를 

위해 WTO와 공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 재도입을 금지하는 것에 합의

  ※ 현재 시행 중인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CPTPP에서 금지대상.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15.12.)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포함 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을 2023년까지 철폐해야 하는 상황임(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 즉시 철폐). 수출농산물 품질 향상, 신규시장 개척, 공동마케팅 등으로 지

원방식 전환 필요

◦수출신용과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보험 프로그램은 투명성, 자생기간(self-financing), 상환

기간에 대한 규율을 포함한 다자간 규범 개발을 위해 WTO와 협력할 것을 규정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출국영무역 관련 합의를 위한 상호협력을 규정(우리나라는 수출국

영무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특히, 농산물 수출 승인에 대한 무역왜곡적 제한 철폐, WTO 회원국의 농산물의 전체 수출 

물량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특혜성 금융지원 철폐, 

운영 ‧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강조

4.2. 국영기업

◦CPTPP에서 별도의 챕터로 도입된 제17장 국영기업과 지정독점은 WTO 다자협상이나 

CPTPP에 준하는 메가 FTA(RCEP 등)에서도 규범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업분

야 주요 공공기관이 국영기업이나 지정독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CPTPP 협정문에서 국영기업은 ① 주로 상업적 활동에 관여하며, ②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

배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되며,4) 국영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대행할 경우 

3) 수출경쟁 규범은 CPTPP 협정문 제2장(내국민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의 농산물 수출보조(제2.21조), 수출신용과 수출신용

보증 및 수출보험(제2.22조), 농업 수출국영무역기업(제2.23조)에서 다루고 있음.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www.krei.re.kr 11

협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관련 특혜를 제공할 수 없으며, 

민간 및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비차별적 대우를 해야 함.

– 또한,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보조금/채무감면, 대출/대출보증/통상적인 관

례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 일반적 투자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자본 투입, 상업적 조건

보다 유리한 상품 ‧ 서비스 제공)이 금지됨.

◦지정독점은 민간독점과 정부독점으로 구분되며 당사국이 관련 시장에서 상품 ‧ 서비스의 유일

한 공급자 ‧ 구매자로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되며,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협정 준수, 투명성, 

비차별적 ‧ 상업적 고려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당사국 내 반독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

하여 당사국 간 무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

◦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해당 시 비차별대우, 투명성 등 다양한 의무가 부여되고, 비상업적 지원

에 제한을 받아 정부지원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우려됨.

– 다만, 국영기업 챕터의 적용 배제, 주요 조항 적용 배제, 일반적 ‧ 안보상 예외, 유보항목 등을 

통해 배제 가능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당성을 담보한 지원

조치는 상당 부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3. 동식물검역(SPS)5) 

◦CPTPP의 SPS 규정은 여타 FTA와는 달리 기존 WTO SPS 협정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대폭 추가하고 수입국의 이행의무를 강화 

◦지역화 개념에 구획화(compartmentalisation)6)까지 포함했으며, 지역화 인정 절차와 관련

한 수입국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

– 수입국이 지역화 평가를 개시할 때, 수출국이 요청하면, 지역화 결정 절차에 대해 즉시 설명

해야 하며, 수출국이 제공한 증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화를 불인정하는 경우에 수입국은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수출국에 제공해야 함.

– 지역화 기인정 지역에서 획득한 지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련된 당사국들은 지위 회

복 관련 평가에 협력해야 함을 명시

4) ① 상업성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i)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비영리 혹은 원가보상 활동은 제외), 

ⅱ) 관련 시장에서 기업이 결정하는 가격과 물량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 공급하는 활동(가격이 일률적으로 결정되

는 경우 제외). ② 정부 지배력 기준은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임. i) 직접 지분 50% 이상 소유, ⅱ) 소유지분을 

통해 5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 ⅲ) 이사회의 과반수 선임 권한 혹은 기타 유사관리기구 선임 권한 보유.

5) CPTPP 협정문의 제7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일반조항, SPS 위원회, 관할기관 및 연락처, 지역화, 동등성, 

과학과 위험분석, 감사, 수입검사, 인증서, 투명성, 긴급조치, 협력, 정보교환, 협력적 기술협의, 분쟁해결 등 18개 조항으로 구성

6) 지리‧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지역화보다 더 진전된 개념으로 동일한 생물보안체계를 적용하는 농장, 가공장 등을 한 구획으로 인정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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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 인정 절차 관련 수입국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주요 과일, 축산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지역(구획)별로 세분화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입국이 동등성 요청을 받고,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합리적 기간 내에 

동등성 평가를 개시해야 하고, 수출국이 자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 SPS 조치의 목적 달성에 

같은 효과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동등성을 인정해야 하며, 동등성 불인

정 시, 수입국은 수출국에 근거를 제공해야 함.

– 동등성 평가 절차를 ‘합리적 기간 내 개시’하도록  명시하여 WTO SPS 협정보다 강화

– 선진국(수출국)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동등성 인정을 요구할 경우, 대응역

량이 부족한 수입국의 SPS 조치는 완화될 가능성이 큼.

◦수입국의 SPS 조치가 국제기준과 완벽한 조화가 아닌 한, 모든 과학적 근거와 인과관계의 기록 

및 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시

– 위험관리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여, 필요 이상으

로 무역제한적이지 않도록 고려

– 수출국 요청에 따라, 수입국은 위험분석 절차 진행 중 발생가능한 모든 지연요소를 통보

– SPS 조치 재검토 시,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지 불가

◦WTO SPS 협정보다 통보 요건이 강화되어 회원국은 모든 SPS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시된 SPS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요청에 따라 기록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상대국에 제공해야 함.

–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국이 SPS 조치를 입안‧채택‧적용할 때 상

대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가능성 존재(수입국의 검역주권 제한)

◦SPS 조치와 관련하여 양자 협의채널을 통한 사안 해결에 실패할 시 협력적 기술협의(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 CTC) 절차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CPTPP 분

쟁해결절차에 회부됨.

– 협력적 기술협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회신국(피제소국)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수령

을 통지, ② 당사국들은 회신국의 요청수령 통지로부터 30일 내 회합, ③ 요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안 해결 목적으로 논의

– CPTPP 분쟁해결절차(동등성 ‧ 감사 ‧ 수입검사는 1년, 위험분석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함)에서

는 자국민 패널을 선정하여 분쟁당사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제3국 참여를 확대하고 있

음. 단, WTO와 달리 상소기구는 없음.

  ※ 협력적 기술협의를 통해 180일 내 해결하도록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수입국에 부담. 또한, 

CPTPP 분쟁해결절차는 수출국이 대다수인 회원국 구성으로 인해 수입국에 불리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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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7)

◦CPTPP 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다소 완화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이의

제기 등에서 ‘상표’에 준하는 규정을 부여8)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모든 형태의 표시가 법적 수단이 뒷받침된다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용 범위는 한 ‧ EU FTA 등에서 상품별로 증명하는 방식보다 넓다고 

볼 수 있음.

–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 조항(18장 32조)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선행 출원 등

록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혹은 회원국 영토 내 일반적인 명칭으로 통용되는 경우 이

의제기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특허청의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에 의해 중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협력 및 조정 

방안 정비, 관리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의 제도개편 필요

– 한 ‧ EU FTA와 같이 상품별로 지리적 표시 보호에 엄격성을 가진 협정과 한 ‧ 미 FTA나 

CPTPP와 같이 상표 보호로 접근하는 협정이 공존할 때에 국내법상 대응이 모호한 부분을 재

정비해야 함.

4.5.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PTPP 협정문 제8장(무역기술장벽)은 전반적으로 WTO TBT +(플러스) 수준으로 체결됨. 기

체결 FTA 중에서는 한 ‧ 미 FTA의  TBT 규정과 유사하나 적합성, 투명성 부문의 구체성과 의

무가 강화됨. 또한, 와인 ‧ 증류주,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기농 제품에 대해 별도의 부속서

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적합성) CPTPP에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 및 결과 수용에 더불어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상

호인정을 강조하고 있음. 

– (투명성) 통보 의무가 강화되었고,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조치의 제 ‧ 개정 시 회

원국 참여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강조하고 있음.

◦와인 ‧ 증류주,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기농 제품과 관련하여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이 상품 수출입 시 업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법령과의 충돌 여지에 대

7) CPTPP 협정문 제18장(지식재산권)의 다섯 번째 항목(Section E. 지리적 표시)에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해 다루고 있음. 기존 TPP 

협정문에서 미국의 주도로 삽입된 조항 중 CPTPP 협정문에서 유예된 사항의 상당 부분은 지식재산권(18장)과 관련됨. 유예조항들은 

저작권이나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관련 내용으로 농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음.

8) CPTPP는 한미 FTA에서와 유사하게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WTO/TRIPS 대비 보

호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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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와인 ‧ 증류주 관련 부속서(Annex 8-A)는 매우 상세하게 라벨링 요건, 제품 정보 표기 방식, 

필수 및 금지 요건 등을 기술

–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부속서(Annex 8-F)는 상품의 전매 제조법(Proprietary 

formulas) 관련 정보를 표준의 준비에서부터 적용에 걸쳐 보호할 것을 규정9)

– 유기제품(유기농,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관련 쟁점은 권고사항으로 이행 의무는 없으나, 우

리나라는 ｢친환경농어업법｣에 근거해 유기가공식품 관련 ‘상호 동등성 협정’ 가능

4.6. 원산지 규정

◦CPTPP는 우리나라가 CPTPP 회원국과 기체결한 FTA와 비교할 때, 식물 및 식물생산품, 동

물로부터 획득한 상품의 완전생산 인정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음.

– CPTPP의 경우, 식물 및 식물생산품의 경우 완전생산 결정 기준이 “a plant or plant good, 

grown, cultivate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there”임. 반면, 기체결 FTA는 대부

분 “grown and harvested”를 규정하고, 한 ‧ 미 FTA에서도 “grown, and harvested or 

gathered”로 “grown”을 전제로 하고 있음.

– CPTPP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의 완전생산 결정 기준이 “a good obtained from a live 

animal”로 “born and raised”, “born and entirely raised” 등을 조건으로 규정한 기체결 

FTA에 비해 엄격하지 않음. 반면 한 ‧ 미 FTA는 CPTPP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CPTPP는 불인정공정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이 기체결 FTA에 비해 완화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기체결 FTA에서는 농축산물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가공을 통해 세번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

어, 품목별 기준과 더불어 불인정공정을 명시하여 세번변경에 따른 원산지 인정의 근거를 두

고 있음.

– CPTPP 협정상 육류(HS 02류)의 원산지 기준은 모든 육류에 대해 도축을 통한 원산지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한국과 CPTPP 국가와의 기체결 FTA 및 한 ‧ 미 FTA와 비교할 때 원산지 인

정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외 품목에서도 기존 FTA에서 충분공정으로 인정하지 않던 공정이 인정될 경우 원산지 인

정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한편, CPTPP에서는 당류, 밀크 조제품, 채소 ‧ 과실의 조제품 등 일부 가공식품의 역내산 재료

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9) 이는 상품 정보가 전매 제조법과 관련될 경우 상품 정보수집이 합법적 목적달성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국내산 상품과 동등하게 대

우하고, 정보의 기밀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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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CPTPP 가입 관련 의사결정 시 정부는 국내 농식품 수입관세의 감축 외에도

 SPS 등 비관세조치의 해소에 따른 새로운 품목의 수입증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 CPTPP 가입 여부의 결정은 농식품 분야 수입영향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하며, 관

세 외에도 비관세조치을 통해 보호되어 온 품목의 수입증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결정하게 된다면, 11개 기존 회원국에 대한 농식품 수입관세가 보

다 광범위하고, 더 빠르게 철폐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는 가입협상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순수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강한 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농식품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그 크기는 농식품 수입의 영향에 비하면 미

미한 수준일 것임. 한편, CPTPP에서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의 농업부문 개방수준은 매우 높

은 편이어서 별도의 상품 양허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며,  농식품의 시장자유화율이 76.2%에 

불과한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양자협상에 대비할 필요

◦또한, 기존 WTO 규정 및 기체결 FTA 규범보다 강화된 CPTPP 규범(SPS, 수출보조, 국영기

업 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입규모가 확대될 가능성

이 큼.

– 특히,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지역화 및 구획화 인정, 상대국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 기술적 

협의 기한을 180일로 한정한 조항 등을 포함하여 대폭 강화된 SPS 규정은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요 신선 농축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SPS 조치와 관련된 통상마찰

이 증가하고, 불리할 경우 해당 조치의 해체로 귀결될 수 있음.

 CPTPP 가입을 결정할 경우, 농식품 개방수준은 한 ‧ 미 FTA와 한 ‧ EU FTA보다는 낮아야 하며, FTA 

기체결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양허전략을 수립해야 함.

◦농산물 순수입국이며 우리와 유사한 농업 생산구조를 지닌 일본의 CPTPP 농식품 관세철폐율

이 76.2%인 점을 감안하면, CPTPP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관세철폐율이 80%대를 초과하는 

것은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가입비용으로 판단됨.

– CPTPP에서 농식품 양허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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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 일본은 모든 기체결 FTA보다 시장개방이 높은 수준의 CPTPP 양허안을 도출해야 하

는 상황이었던 반면, 우리는 중간 수준의 양허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입장임. 개방수준이 매우 

높았던 한 ‧ 미 FTA와 한 ‧ EU FTA보다는 낮고 한 ‧ 칠레 FTA나 한 ‧ ASEAN FTA보다는 높

은 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일 ‧ 호주 FTA(2015년 1월 15일 발효) 등 기체결 FTA에서 양허한 수준보다 높은 수

준의 시장개방을 CPTPP 회원국에 제공하였음. 양허제외 품목은 TRQ를 제공하고, 기존에 

TRQ를 제공한 품목은 TRQ를 증량하는 방식으로 개방수준을 높임.

◦이미 CPTPP 9개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CPTPP 가입협상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양허안을 마련해야 함.

–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 품목은 모든 회원국들에 공통 양허를 한다

고 해도, 국가별로 상이한 양허유형을 적용해야 하는 민감품목이 많기 때문에 CPTPP 양허유

형이 다양한 일본보다도 더 복잡한 양허안이 도출될 수 있음.

– 동일한 품목에 대해 FTA별로 양허유형이 달라 복잡하면 수출국 입장에게는 더 까다롭기 때

문에, 기체결 FTA 양허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되 상대국의 관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

으로 양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

◦기체결 FTA의 이행결과를 점검하여, 주요 민감품목별로 양허수준을 균일화하거나 국가 또는 

권역(중남미, 동남아, 영연방 3국, 일본)에 따라 차별화하는 기준과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계기로 CPTPP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령, 對멕시코 양허는 같은 중남미에 속한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과 체결한 FTA의 양허결

과를 참조하면서, 멕시코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민감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

– 한편, 기체결 FTA에서 특정국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은 높지만(ex: 5년 철폐)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은 낮고(ex: 관세 부분감축) 이들 국가들의 수출가능성도 낮은 품목들은 

특정국 개별 양허 대신 공통 양허를 하더라도 수입이 실제 증가할 가능성은 낮음.

 CPTPP에서 가입협상에서는 일본의 민감품목 양허유형을 선별적으로 벤치마킹하되, ‘TRQ 증량’보

다는 ‘관세 부분감축’을 민감품목의 기본적인 양허방향으로 삼고, 품목별 국내 수급여건과 상대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양허유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양허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CPTPP에 가입한 11개 회원국 중에서 국내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산물 순수입국인 국가

는 일본이 유일함. 농업 선진국이며 수출국인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과 농산물 

수출개도국인 칠레, 페루,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의 협상에서 자국 농업의 

민감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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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수준의 관세 부분감축, TRQ 제공 기간 내 선형 증량 및 쿼터밖 관세유지(또는 부분감

축), 특정국 개별 양허(특정국에 대해서만 TRQ 제공 또는 관세 부분감축), 관세철폐 이후에

도 존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 ASG 등을 참조하여 활용 가능

– 특히, 돼지고기 ASG는 고급육 세번(수입단가 상한 존재)과 모든 세번(수입단가 하한 존재)에 

대한 별도의 발동기준물량과 발동기준가격을 이중으로 설정함으로써, 고품질 돼지고기 수입

급증에 대비하여 고품질 위주의 국내생산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가의 돼지고기 수입급증으

로 인해 국내산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 또한 방지함. 

◦통상 양자협상에서 수출국은 TRQ 설정보다 관세감축을 선호하지만, CPTPP는 다자간 협상이

기 때문에, 각국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불확실한 관세 부분감축보다는 독자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TRQ 물량 확보를 선호할 것으로 보임. 

– 실제 CPTPP 협상결과에서도 관세 부분감축보다는 TRQ 증량이 더 많이 활용됨.

◦그러나 생산자 보호 관점에서, 국내시장에서 공급과잉(생산증가나 수요감소)이 전망되는 품목

은 ‘TRQ 추가 제공’보다 ‘관세 부분감축’으로 양허하는 것이 수입국에 유리10)

– 그동안 15개의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현재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

가 FTA 체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내 농축산물이 공급과잉 

상태인 경우가 많음.11) 

– 또한, 기체결 FTA에서 양허수준이 낮았던 국가에 대한 관세감축은 무역창출 효과(수입량 증

가)보다는 무역전환 효과(수입선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12)

– 더욱이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 수준이 높고, 국내시장의 경쟁구조가 완전경쟁보다는 독점적 

경쟁에 가까운 품목일수록, TRQ 증량보다는 관세감축이 더 유리한 양허방식임.

 일본에 대한 농식품 양허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신선 과일, 축산물과 유제품 등에서 여타 CPTPP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시해야 함.

◦일본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식물병해충이나 가축질병 관련 

SPS 조치 운용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CPTPP를 통한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은 기

존 예상과 달리 일본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10) 반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생산감소나 수요증가)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감축보다는 TRQ 증량(실제 수입량을 초과하지 않은 수

준에서)이 농업인에게 유리. 한편, CPTPP 회원국들에게 유제품에 대한 추가 TRQ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 원유소비의 계절

적 편차를 반영하여 계절 TRQ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11) 품목에 따라서 풍선효과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생산이 감소하지만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해 공급과잉인 경우도 있음. 

12) 다만, 이론상 국내생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작더라도, 수출국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악

화될 우려도 있음. 포도나 쇠고기의 경우처럼, 기존 FTA 체결국의 독점적 지위(독점 이윤)가 상실되면서 수입 농산물 가격이 추가

적으로 하락할 경우, 무역창출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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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양허에서는 일본 농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규범분야는 동식물 검역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역량 제고가 시급함.

◦더욱이 일본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성장과 디플레이션, 엔화 약세 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서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임(부

록 2 참조, 비교대상 품목의 절반 이상에서 일본의 시장가격이 더 낮음).13)

◦또한, 아베 정부는 CPTPP 성과 차원에서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농업은 기존 수입품목의 관세감축보다 동식물검역 조치의 완화에 따른 

신규 품목의 수입확대에 따른 파급영향이 더 클 수 있음.

◦특히, 신선과일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전 세계 또는 

대부분의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비관세조치로 인해 사과, 복숭아, 배, 단감, 자두 등이 신선 상태로 수입되지 않고 있

어 그동안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표 8> 과일 생산 및 수입(가공품 포함) 현황(2015~2017년 평균)

단위: 억 원

구분 생산액(A) 수입액(B) B/(A+B)
과일 전체 44,685 20,184 31.1%
 - 사과 12,318 216 1.7%
 - 감귤/오렌지 8,477 2,918 25.6%
 - 복숭아 6,023 109 1.8%
 - 포도 5,992 2,290 27.6%
 - 배 4,283 4 0.1%
 - 단감 2,092 0 0.0%
 - 떫은감 1,798 40 2.2%
 - 자두 1,742 0 0.0%
 - 참다래/키위 746 699 48.4%
 - 매실 591 0 0.0%
 - 무화과 360 20 5.4%
 - 유자 264 0 0.1%
 - 수입 과일 및 과일 가공품 0 13,887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한국무역통계진흥원(각 연도). 󰡔수출입통계󰡕.

13)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농산물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와 저

성장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규모화 위주의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농산물 실질가격은 오히려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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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검역당국은 식물 관련 45개국 75품목(197건), 동물 관련 43개국 16품목(78건)의 수입

허용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국가별로 품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분석절차를 수행하고 있

으나 인력과 인프라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CPTPP 가입 시 CPTPP 회원국들로부터 과거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품목들에 대한 우선 위험

분석절차 추진이 불가피하며,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CPTPP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을 강요받을 수 있음.

 강화된 SPS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미

흡한 분야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 제도 등의 보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수입검사, 위험분석 등 통상적인 검역업무 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의 보강 외에도 CPTPP에서 강

화된 투명성, 지역화, 동등성 조항에 따라 ‘모든 SPS 조치의 신속한 통보’, ‘SPS 조치의 타당

성(생명‧건강 보호) 증명’, ‘수출국의 지역화 ‧ 구획화 및 동등성 인정 요청 시 위험평가’ 등에 적

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CPTPP에서는 대부분의 SPS 대응 절차가 제한된 기간 내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에, 담당 조직 및 인력의 확충과 시설‧설비 보강,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가 필요

– 현재 정성적 분석에만 한정된 위험평가를 정량적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위험분석 전문가를 양

성해야 하며, 협력적 기술협의(CTC),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비한 SPS 관련 통상 전문가 양성도 

중요

– 또한, CPTPP 차원을 넘어, 향후 선진화될 동식물 검역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수

출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도 제고해야 함.

◦SPS 유관기관, 관련 단체들의 전문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각각의 업무영역 간의 연계가 미비

하여 업무효율성이 낮은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SPS 협의체’를 설치할 필요

◦수입품목 검사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와 시험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는데,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국제기준에 부합해 나가고 있지

만, 동식물 검역 분야는 관련 법률의 미비로 국제기준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렇듯 CPTPP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SPS 관련 국가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이슈

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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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품목별 일본의 CPTPP 양허내용과 우리나라의 한 ‧ 미 FTA 양허내용 비교

품목(한국 기준) 일본 CPTPP 한·미 FTA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TRQ(SBS)+TRQ외 세율 유지 양허제외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TRQ(SBS)+마크업삭감 15년+ASG+TRQ
∘ 맥아(269%), 맥주맥(513%) 호주, 캐나다 TRQ+TRQ내 세율 15년+ASG+TRQ

옥수수 ∘ 팝콘용 옥수수(630%) 페루산에 대해서만 즉시철폐 7년+ASG
∘ 종자용 옥수수(328%) 즉시철폐 5년

대두 ∘ 식용 대두(487%) 현행면세 현행관세유지+TRQ
∘ 기타(487%) 즉시철폐(체유·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감자

∘ 식용 감자(304%),
  냉동감자(27%)

즉시철폐
(냉동은 6년차에 철폐)

현행관세유지+TRQ
(냉동건조 5년, 종자용 10년)

∘ 침용 감자(304%) 감자 플레이크
6년차에 철폐 계절관세(즉시, 8년)

∘ 감자분(304%) 감자 가루 및 분말
11년째에 철폐 10년+ASG

전분

∘ 감자전분(455%) TRQ+양허제외 15년+ASG
∘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TRQ+양허제외 15년+ASG

∘ 변성 전분(385.7%) 11년째 철폐 12년+ASG+TRQ

쇠고기
∘ 신선냉장·냉동(40%) 16년차까지 관세 삭감 15년+ASG

∘ 식용설육(18%) 11년 관세철폐
16년 관세삭감 15년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종가세: 10년차에 관세철폐

종량세: 10년차까지 관세삭감+SG

2014.1.1.(냉동목살은 16.1.1.)
∘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ASG
∘ 냉동 기타(25%) 2016.1.1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11년차에 철폐+SG 2014.1.1

닭고기
∘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6년차에 철폐(대퇴육은 11년) 12년

∘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신선냉장: 6년차에 철폐
냉동: 11년차에 철폐 12년

오리고기 ∘ 냉장육(18%), 냉동육(18%)
통오리: 즉시철폐

기타신선냉장: 6년차에 철폐
기타냉동: 즉시철폐

10년, 12년

분유

∘ 전지분유(176%) TRQ+11년차에 세율 삭감 현행관세유지+TRQ
∘ 탈지분유(176%) 현행관세유지+TRQ
∘ 조제분유(36%) TRQ+6년차에 철폐 10년+TRQ
∘ 혼합분유(36%) 11년차에 철폐 10년

치즈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16년차에 철폐 15년+TRQ
∘ 체다치즈(36%) 관세할당범위 외: 16년 철폐 10년+TRQ

꿀 ∘ 천연꿀(243%) 8년차에 철폐 현행관세유지+TRQ
∘ 인조꿀(243%) 11년차에 철폐 10년

사료 ∘ 보조사료(50.6%) 6년째, 즉시철폐 12년+TRQ
∘ 사료용 옥수수(328%) 현행면세 즉시철폐

감귤류·
오렌지

∘ 온주감귤(144%) 6년째에 철폐 15년
∘ 멘더린, 텐저린(144%) 6년째에 철폐 15년
∘ 오렌지(50%) 8년차에 완전 철폐 계절 관세+TRQ

사과, 배, 
포도

∘ 사과(45%) 11년째에 철폐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 배(45%) 즉시철폐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 포도(45%) 즉시철폐 계절관세

고추 ∘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현행면세 15년+ASG
∘ 냉동 고추(27%) 즉시철폐 15년

마늘 ∘ 신선 마늘(135%) 즉시철폐 15년+ASG
∘ 냉동 마늘(27%) 즉시철폐 15년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6년차에 철폐 15년+ASG
∘ 냉동 양파(27%) 즉시철폐 12년

인삼류

∘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즉시철폐 18년+ASG

∘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음료: 즉시철폐
원액: 6년차에 철폐 10년~15년+ASG

자료: CPTPP 협정문; 한 ‧ 미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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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품목별 전국평균 판매가격 비교(2014~2016)

단위: 1㎏당 단가(원)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4∼2016년 가격차 가격비

(%)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A) 일본(B) B-A B/A

쌀 2,133 1,987 1,986 2,052 1,747 2,547 1,955 2,195 240 112%
대두 4,064 2,222 3,985 1,590 4,437 1,667 4,162 1,826 -2,336 44%
팥 5,674 2,637 4,511 2,452 5,819 2,901 5,335 2,663 -2,671 50%

고구마 2,311 1,957 2,699 2,276 2,746 2,445 2,585 2,226 -359 86%
감자 1,045 1,104 1,527 1,381 1,404 1,918 1,326 1,468 142 111%
무 2,133 777 1,987 824 1,747 1,081 1,956  894 -1,062 46%

당근 1,485 1,135 1,297 1,164 1,967 1,728 1,583  1,342 -241 85%
배추 482 692 556 827 1,089 939  709  819 110 116%
상추 3,880 1,885 4,705 2,080 5,425 2,463 4,670 2,143 -2,527 46%
오이 2,728 3,093 2,666 3,059 2,752 3,688 2,715 3,280 565 121%
피망 3,653 4,128 3,718 4,571 4,176 5,166 3,849 4,621 773 120%
마늘 3,908 7,519 5,403 9,194 7,269 10,842 5,527 9,185 3,658 166%
생강 5,521 6,102 6,456 6,217 3,522 7,341 5,166 6,553 1,387 127%
감귤 2,033 1,903 1,930 2,142 2,198 2,949 2,053 2,331 278 114%

사과(후지) 5,324 3,184 4,118 3,276 3,758 3,769 4,400 3,410 -990 77%
배(신고) 3,193 2,781 2,553 2,811 2,868 3,467 2,871 3,020 149 105%

우유 2,545 1,972 2,548 1,907 2,544 2,211 2,546 2,030 -516 80%
소고기

(도매가격) 13,674 15,780 15,664 18,327 17,049 22,506 15,462 18,871 3,409 122%

소고기
(한우 와규) 14,283 19,157 16,284 21,822 18,116 27,804 16,228 22,928 6,700 141%

소고기
(육우 및 교잡종) 8,311 12,233 10,060 14,897 9,629 17,251 9,333 14,794 5,460 159%

돼지고기(도매가격) 5,113 5,280 5,181 4,869 4,886 5,223 5,060 5,124 64 101%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일본냉장)

1,929 1,010 2,010 850 1,974 971 1,971 944 -1,027 48%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일본냉동)

1,929 881 2,010  776 1,974 840 1,971 832 -1,139 42%

닭고기
(다리살) 5,817 6,238 5,592 6,066 5,312 6,938 5,574 6,414 840 115%

닭고기
(가슴살) 6,583 3,100 6,326 3,054 6,005 2,871 6,305 3,008 -3,296 48%

계란 2,331 2,149 2,116 2,120 1,930 2,188 2,126 2,153 27 101%

자료: 농산물유통정보(KAMIS); 축산물종합유통정보센터; 육계협회; 특산농산물협회(일본); 축산물 유통조사(일본); 식계시황정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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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제169호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회,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제163호 한 ‧ 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 ‧ 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 ‧ 중, 한 ‧ 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 ‧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 ‧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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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40호 2016년 한 ‧ 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 ‧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38호 2016년 한 ‧ 중, 한 ‧ 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 ‧ 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 ‧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 ‧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 ‧ 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 ‧ 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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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 ․ 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 ․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 ․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 ․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제82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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